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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공통 제재곡을 중심으로 통합 교과와 

3학년 음악 교과 간 연계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1~2학년 통합 교과와 3학년 음악 교과 간의 공통 

제재곡은 총 14곡이었고 ‘비연계, 반복, 확장, 심화, 발전’의 연계성 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4곡의 공통 제재곡 모두 통합 교과에서 다양한 악보로 제시되던 것이 3학년 교과서에서는 전부 오선보로 제시되

었다. 또한 공통 제재곡들의 음악 요소와 개념은 ‘장단, 장단의 세’가 10건, ‘박, 박자’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학습 활동을 비교한 결과, 음악 개념 확장을 통한 심화 및 발전 수준의 연계성을 지닌 공통 제재곡이 7개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다양한 연계 수준을 제시한 곡이 4개, 낮은 연계 정도를 보인 곡이 3개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학년군 전환기 교과서에 적절한 음악과 교육과정의 연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초등학교 통합 교과, 초등학교 음악 교과, 음악 교과 연계성, 음악 요소 및 개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nnections between elementary school integrated subject 

and 3rd-grade music subject by focusing on the common music pieces in textbooks reflecting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 total of 14 music pieces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following criteria for connection analysis: 

‘Unrelated’, ‘Repetition’, ‘Expansion’, ‘Advanced’, and ‘Develop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all 14 

music pieces were presented as various scores in the integrated textbook, but all of them were presented as staff 

notation in the third grade textbook. In addition, the most common Musical elements and concepts presented in 

the common music pieces were ‘Jangdan(Rhythm Cycle), Se of Jangdan(Accent of Rhythm Cycle)’ in 10 cases 

and ‘Beats, Measure’ in 6 cases. When comparing the main learning activities, the number of the common music 

pieces with ‘Advanced’ and ‘Developed’ level of connections through expanding musical concepts was the highest 

at 7 music pieces, followed by 4 music pieces with varying levels of connections and 3 music pieces with low 

connections. Through this study, we hope to lead to a concrete discussion of appropriate music subject curriculum 

connections for grade-level transition textbooks. 

Key words: elementary school integrated subject, elementary school music subject, connection of music subject, 

musical elements and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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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1~2학년, 3~4학년, 5~6학년의 세 개 학년군으로 구분되

고 학년군에 따라 교과 편제가 다르게 구성된다.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은 국어, 

수학, 통합 교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통합 교과 대신 각 교과별 교육

과정이 적용된다. 이때 이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 및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고려하기 위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를 통합

한 것이 통합 교과이고(Lee, 2010), 교과별로 개별적인 교육과정을 지님과 동시에 통합 

교과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면서 주제 중심 통합 교과서 내에서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도

록 구성되어 있다(Kim, 2019). 

이 중 즐거운 생활은 음악, 미술, 체육 교과를 기본으로 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즐거운 생활이라는 명칭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별도 교육과정이 존재

하지 않고 세 교과의 교육과정이 분리된 채 교과서만 즐거운 생활로 편찬됨에 따라 통합 

교육과정이 완전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Jang, 2014). 이후 

제5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정식 교과로 채택되었으며 6차 개정을 거쳐 현행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일반교과와 독립된 별개의 교과 형태를 갖게 되었다(Kim, 2019). 하지

만 음악, 미술, 체육 교과의 내용이 교과별로 분리된 채 단지 교과 병합 형태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에 따라(Park et al., 2004), 제7차 교육과정부터 통합 

교과인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모두를 포괄한 대주제를 설정하고, 이 가운

데 세 교과에서 지향하는 목표와 교과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 활동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Park, 2015). 이에 따라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거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

교’, ‘가족’, ‘여름’, ‘겨울’ 등의 다양한 대주제 중심의 통합 교과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에서 제시하는 주제 중심의 교과 통합형 

수업 안내에서 벗어나, 기존의 대주제 대신 ‘우리는 누구로 살아갈까’, ‘우리는 어디서 

살아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라는 네 개의 

영역을 탈학문적 질문 형태로 제시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22c). 즐거운 생활과는 

이러한 교육부의 취지에 맞게 신체적, 음악적, 조형적 표현 등 기능 훈련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네 가지 영역별 질문을 기반으로 학생이 놀이와 문화 활동을 즐기면서 자신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a).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 음악, 미술, 체육 교과의 통합적 학습이 마무리되고 본격

적인 교과 학습이 시작된다. 이렇게 학년군이나 교과목이 바뀌는 시기에는 교수⋅학습의 

내용⋅구조⋅방법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변화를 겪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통합 교과 지도 시 교과의 특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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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음악교육적 성격과 관련된 학년군 간 연계의 한계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Kim, 2018; Min, 2011; Ham, 2010), 3학년 음악 교육과정도 이전 

교육과정인 통합 교과 교육과정과는 구별된 것으로 취급되었다(Kim, 2019).

따라서 1~2학년의 대주제 중심 통합 교과 교육과정을 마치고 3학년의 음악 교과 교육

과정을 접할 때,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음악 학습을 도우며 효과적인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연계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3).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과 체육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통합 교과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예술’ 교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포

괄적 차원으로 연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Lee & Lee, 2011), 이전 통합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5~6학년군 음악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에도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Kwon & Yu, 2020), 통합 교과에서 제시하는 음악교육 

내용과 초등학교 3학년 음악 교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제시된 교육과정의 현장 구현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제재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습 내용과 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해 먼저 제재곡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이다(Kwon, 2009). Lehman(2000)은 음악의 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음악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Reynolds(2000)는 음악 교과서에서 제재곡이 곧 교육과정이라고 강조하였다. Apfelstadt 

(2000) 역시 음악 수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악곡의 선정이라고 주장

하였고, 문경숙(Moon, 2007)은 학교 음악교육에서 제재곡은 음악 문화의 기초를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상황적 맥락에 적합한 제재곡을 

발굴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렇듯 음악 교과에서 제재곡은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교육 현장으로 가져올뿐더

러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 개발 및 사고 확장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Chang, 2016), 

통합 교과와 초등학교 3학년 음악 교과의 연계 교육을 위한 각 교과서 내 제재곡 선정과 

이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로 학교급별 교육과정 연계는 다양한 교과 및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누리교육과정과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Kim, 2006; Kim, 2005; Lee, 

2010; Lee & Lee, 2011)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 연계성에 관한 연구 

역시 다수 존재하였다(Kim et al., 2013; Chang, 2015; Park & Lee, 2014). 이와 더불어 음악이 

통합 교과로 교육되어야 하는가, 혹은 독립 교과로 분리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학계의 

문제의식을 다룬 대표적인 선행연구로 민경훈(Min, 2011)과 함희주(Ham, 2010)의 연구가 

있었다. 민경훈(Min, 2011)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1~2학년 통합 교과 즐거운 생활의 효과

적인 모델 개발과 관련하여 외국의 초등학교 1~2학년 음악 교육과정을 고찰하였고, 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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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Ham, 2010)는 음악이 그 특성상 제한된 통합 교과 교육과정에 속하는 것이 과연 적절

한지를 탐색하였다. 최근에는 음악교육이 통합 교과의 교육과정 내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Kim, 2019). 또한 제재곡을 중심으

로 분석한 장지원(Chang, 2016)의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초⋅중등 음악 

교과서 내 제재곡 사이의 연계성 수준을 분석하고 제재곡 간의 연계적 활용방안을 제안

함으로써 학교급 간 연계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하지만 초등학교 1~2학년 통합 교과와 초등학교 3학년 음악 교과 간 연계성을 제재곡

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는 극히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서 개발된 초등학교 1~2학년 통합 교과와 3학년 음악 교과의 제재곡에 초점을 두고, 두 

교육과정 내 제재곡의 연계성을 분석할 모형을 근거로 제재곡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해 현재 교과서에서 제시된 제재곡의 종류, 특징 및 유형 등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 중심의 통합 교과에서 음악과의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는 독립 교과로서의 

전환기에 발생 가능한 연계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 방향을 

제공함과 동시에 앞으로 집필될 교과서의 대안을 제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육과정의 연계성과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다룸에 있어 연계성이란 교육과정에서 구분하고 있는 교과 내용 요소가 

학년 또는 학교급 수준에서 서로 어떠한 관련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구성되었는지 밝히는 

것이다(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5; Hwang, 1999). 연계성의 

준거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타일러(Tyler, 1949)의 교육 내용 조직 원리로

부터 연계성 문제를 다룬다(Kim, 2019; Lee, 2010; Jeon, 2018; Hwang, 1999). 타일러는 목표 

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계속성(continuity), 계열성(sequence), 통합성(integration)의 원칙

에 따라 교육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속성은 교육과정 내용의 종적 관계

를 다루며 내용 요소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열성은 경험을 반복적으

로 제시하는 내용의 종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원리로, 단순한 것에서 점차 추상적인 수준

으로 학습 내용을 확대⋅심화시키는 원리이다. 통합성은 교육과정의 횡적 관계를 다루며 

학습 영역 간의 수평적 조직을 통한 학습 경험의 상호 보완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심화가 이루어져

야 하는 요소는 내용 체계에 제시된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와 내용 요소, 음악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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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교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과는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와 내용 요소가 교과서의 

단원 구성 기준이 되지만, 음악 교과에서는 제재곡이 교과서 단원의 구성 기준이 된다

(Chang, 2015). 초등학교 통합 교과서 및 음악 교과서는 제재곡을 통해 교육과정의 음악 

요소를 다루고, 연주, 감상, 창작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와 내용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연계는 교과서의 제재곡과 관련 교수⋅학습 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의 통합 교과와 3학년 이후 적용되는 음악과

의 연계성에 관한 내용이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에 명시되어 있다. 2022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통합 교과와 3~4학년 음악 과목의 연계를 고려하여 교수⋅

학습지도 방안을 구성하도록 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22b). 1~2학년의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통합한 2022 통합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즐거운 생활과의 

교수⋅학습에서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이후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 교육과정 등과의 연계

를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1~2학년의 통합 교과 중 즐거운 생활과 3학년 

음악 교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년 간 연계를 고려한 교수⋅학습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선행연구 분석

교육과정의 연계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학교급별로 진행되었다. 특히 유치

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과목별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한 것이 가장 많았다. 

과학과 교육과정 연계성 분석(Choi & Cho, 2015; Choi, 2020), 수학과 교육과정 연계성 

분석(Min, 2020; Park & Kim, 2015; Chang et al., 2015). 사회과 교육과정 연계성 분석(Park, 

2021; Ahn, 2022), 미술과 교육과정 연계성 분석(Yoo et al., 2015; Lim & Jo, 2017) 등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두 

교육과정 내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을 강조하였다.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중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비교한 논문들도 있었다. 수학 교과

에서 초등과 중등의 연계성에 관한 고찰(Kang, 2012), 2015 개정 초등 6학년과 중등 1학년 

간 영어 교과서 의사소통 기능의 연계성 분석(Kang & Kim, 2020), 2015 개정 실과(기술⋅

가정) 교육과정의 초⋅중등 ‘가정생활’ 분야의 연계성 및 중복성 분석(Yoon, 2022) 등의 

연구들 역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중학교 교육과정 연계의 중요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러한 연계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서 학습 내용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개발⋅활용되기를 제안하고 있다.

반면 음악 교과에서는 초등 통합 교과와 3학년 음악과를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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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Kim, 2019)의 연구가 유일했다. 연구에서는 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문서를 이루는 항목별 내용을 비교하며 

교과 간 연계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연구에 사용된 분석 기준과 방향은 교육과정 연계성

의 속성에 따른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접합성을 중심으로 고안되었다.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분석한 논문 대다수는 교육과정 내용 조직 원리에 따른 연계성 

속성에 따라 전체적인 방향성을 해석하여 분석 기준을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았다. 연계

성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그 결과를 연계와 비연계로 구분한 연구는 먼저 문정원

과 임영심(Moon & Lim, 2014)의 연구로, 만 5세 누리과정의 수학적 탐구하기와 초등 1학

년의 수학과 교육과정 사이의 연계성을 고찰하였다. 문정원과 임영심(Moon & Lim, 2014)

은 차진선(Cha, 2004)이 제시한 연계성 분석 준거 모형을 수정⋅보완하여 연계성을 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계성 분석 준거 요소를 계열성, 계속성, 역행, 격차, 소멸로 구별

한 뒤, 이를 연계Ⅰ, 연계Ⅱ, 연계Ⅲ, 비연계Ⅰ, 비연계Ⅱ로 나눈 연계성 정도와 대응시켰다. 

연계 형태에 따라 계열성은 발전, 심화, 확장, 계속성은 상향반복, 반복, 하향반복, 역행은 

정체, 퇴보로 구체화했다는 점이 두드러지며, 3인의 전문가에게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전재원(Jeon, 2018)은 슬기로운 생활과 교육과정 중 사회과와 관련된 성취기준과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학년군별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틀은 나선형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학습 내용의 연계 형태를 연계와 미연계로 나누었다. 

그 뒤, 연계에 해당하는 형태는 발전, 반복으로, 미연계 형태는 등장, 역행, 소멸로 재분류

하였다. 두 가지 형태의 분석 준거를 비교해 볼 때, 문정원과 임영심(Moon & Lim, 2014)이 

사용한 분석 모형에서 격차는 전재원(Jeon, 2018)이 제시한 등장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문정원과 임영심(Moon & Lim, 2014)은 역행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전재원(Jeon, 2018)은 미연계로 구별하였다.

이처럼 교육과정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는 학교급별로 이루어진 것이 대다수였

으며 초등학교에서 학년별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 특히 음악과 관련된 연구

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때 초등 통합 교과와 3학년 음악 교과 간 연계성 분석 및 대안 

제시에 관한 본 연구는 향후 이루어질 교과서 개발의 기초자료로써 그 활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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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개발된 초등학교 1~2학년 통합 교과

서와 초등학교 3학년 음악 교과서이다. 통합 교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국정 

교과서로 나뉘어 있으며 학년별로 총 8권이고, 초등학교 3학년 음악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검정 교과서 8종으로 금성출판사,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와이

비엠, 지학사, 천재교과서, 천재교육에서 발행한 교과서이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출판사

명을 가나다순에 따라 금성출판사 T1, 동아출판 T2, 미래엔 T3, 비상교육 T4, 와이비엠 

T5, 지학사 T6, 천재교과서 T7, 천재교육 T8로 구분하였다. 제재곡은 수업에서 가창, 기악, 

감상 등 음악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악곡으로 그림 악보, 가락선 악보, 오선보, 정간보 

이외에 곡의 가사만 제시한 곡 또한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만, 교과서의 부록으로 

제시된 가창곡이나 합주곡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분석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 학년별 통합 교과서 ‘봄’, ‘여

름’, ‘가을’, ‘겨울’ 8권과 초등학교 3학년 음악 교과서 8종에서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제재곡 14개이다. 1학년에서 다룬 9곡, 2학년에서의 5곡이 3학년 음악 교과서에 재등장한

다. 출판사별 공통 제재곡은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적은 수의 공통 제재곡

을 포함하고 있는 3학년 음악 교과서는 세 개의 곡을 반영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8개의 

곡을 통합 교과와 중복하여 제시하였다. 제시된 곡은 다음과 같이 ‘가을바람’ S1, ‘구슬비’ 

S2, ‘꿩 꿩 장서방’ S3, ‘남생아 놀아라’ S4, ‘대문놀이’ S5, ‘두꺼비 집이 여물까’ S6, ‘벌아 

벌아 꿀 떠라’ S7, ‘비행기’ S8, ‘수건 돌려라’ S9, ‘아리랑’ S10, ‘어깨동무’ S11, ‘우리 형제’ 

S12, ‘잠자리 꽁꽁’ S13, ‘파란 가을 하늘’ S14으로 표기한다.

분석 범위는 제재곡의 유형, 악곡 제시 방식, 관련 음악 요소 및 개념, 주요 학습 활동이

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김상림과 이희경(Kim & Lee, 2013), 박진이와 이영애(Park & Lee, 

2015)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제재곡의 유형을 창작동요, 한국전래동요, 해외전래동요 

및 민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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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music pieces

Integrated textbook 3rd-grade music textbook by publisher

TotalGrade

1

Grade

2
T1 T2 T3 T4 T5 T6 T7 T8

S1  1 1 1  1 1 1 1 1 8

S2 1  1 1 1  1  1 6

S3 1        1 2

S4 1  1 1 1    1 5

S5  1  1     1 3

S6  1  1     1 1 4

S7 1        1 2

S8 1  1  1 1 1  1 1 7

S9  1    1     2

S10  1 1 1 1 1 1 6

S11 1  1 1 1 1  1 1 7

S12 1        1 2

S13 1  1        2

S14 1     1  1   3

Total 9 5 6 7 3 5 3 3 8 5

<Table 1> 1st and 2nd-grade Integrated textbook and 3rd-grade music textbook Common music pieces

다음으로 악곡 제시 방식은 가락선 악보, 가사 악보, 그림 악보, 오선보, 정간보로 분류

하여 분석하였다. 통합 교과서에서 음정과 박자 없이 가사만 제시된 악보는 가사 악보로, 

3선보표에 음표가 아닌 그림이 제시된 악보는 그림 악보로 분류하였으며 전래동요나 

민요에서 정간보에 가사가 말붙임새로 제시된 악보는 정간보로 분류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교과마다 학생들이 교과의 학습 내용 중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포함한 내용 요소와 이를 통해 수업 이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

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성취기준이 수업 활동의 기준이 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a).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제재곡의 음악 요소와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제시되

었는지 분석하였다. 이때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으로 제시

되는 ‘음악 요소 및 개념’으로 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학습 활동의 범위는 3학년 음악 교과서의 음악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3학년 교과서를 살펴보면 제재곡의 종류나 출판사에 따라 

제재곡 학습을 위한 노래부르기와 같이 기초적 활동을 주요 학습 활동으로 제시한 경우

도 있는 반면, 노래부르기를 학습 활동으로 제시하지 않고 교사의 재량에 맡기거나 지도

서상의 간단한 발문으로만 다루기도 하였다. 따라서 분석 자료의 중복을 방지하고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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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고자 3학년 교과서에서 ‘노래부르기’와 ‘그 외 활동(장단에 맞추어/일정박을 

치며 등)을 포함한 노래부르기’를 구별하여 제시한 경우, 후자와 같이 다른 활동과 결합

된 노래부르기만을 분석 범위에 포함하였다. 

3. 분석 기준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통합 교과의 음악 내용과 3학년 음악 교과서 간의 

연계성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먼저 이전 단계에서 제시된 적 없는 내용이 다음 단계에 

새롭게 등장하는 격차(등장)는 음악이 초등학교 3학년에 교과목으로써 처음 다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년군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기에 분석 기준으로 설정

하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통합 교과는 주제 중심 통합 활동이라는 특수한 형태에 기반한 

성취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3학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음악적 개념과 요소를 

인지하고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내용의 범위가 좁아짐을 뜻하는 역행은 분석 기준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계속성을 나타내는 반복의 정도를 상향/하향으로 구별하지 않고 일

원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해보면 비연계에 해당하는 형태

가 소멸뿐이므로 다른 연계 형태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명칭을 비연계로 수정하였다. 

연계 수준은 0에서 4까지 다섯 개의 수준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새롭게 보완하였으

며, 0수준은 비연계, 1~4수준은 연계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숫자가 낮은 순서대로 각 수준

은 비연계, 반복, 확장, 심화, 발전 형태를 취한다. 수준에 따른 분석 내용은 음악 학습 

활동 내용의 범위와 음악적 수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연계 수준과 그에 따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0수준/비연계 - 이전 학년에 있던 내용이 사라짐.

예) 모래 놀이하며 노래 부르기 → 다른 활동으로 대체

1수준/ 반복  - 활동 내용이 동일함. 음악적 수준이 동일함.

예) 손뼉 치며 노래 부르기 → 손뼉 치며 노래 부르기

2수준/ 확장  - 활동 내용이 확장됨. 음악적 수준이 동일함.

예) 손뼉 치며 노래 부르기 → 윷가락으로 기본 박 치며 노래 부르기

3수준/ 심화  - 활동 내용이 동일함. 음악적 수준이 상승함.

예) 신체 표현하기 → 세마치장단에 어울리는 춤 추기

4수준/ 발전  - 활동 내용이 확장됨. 음악적 수준이 상승함.

예) 친구들과 함께 노래 부르기 → 자진모리장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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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곡의 유형에 따른 악곡 제시 방식

초등학교 1~2학년 통합 교과서와 3학년 음악 교과서의 공통 제재곡의 유형 및 악곡 

제시 방식을 정리하면 아래의 <Table 2>와 같다. 1~2학년 통합 교과서에서는 전래동요 

또는 전라도 민요가 모두 정간보로 제시되었고, 동요는 대부분 그림 악보였으며 오선보

로 제시된 악곡은 ‘가을바람(S1)’이 유일했다. 경기도 민요인 ‘아리랑(S10)’과 중국민요인 

‘수건 돌려라(S9)’는 음정과 박자 없이 가사만 악보로 제시되었다.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 

공통 제재곡은 전래동요, 동요, 민요 모두 대부분 오선보로 제시되었으며, 일부 출판사의 

경우 전래동요를 가락선 악보로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Type
Common 

music pieces

Notation method

Integrated textbook 3rd-grade music textbook

Children’s song

S1 Staff Staff

S2 Pictorial Staff

S8 Pictorial Staff

S14 Pictorial Staff

Traditional 

Children’s song

S3 Jeongganbo Staff

S6 Jeongganbo Staff

S7 Jeongganbo Staff

S11 Jeongganbo Staff, Melody

S12 Jeongganbo Staff

S13 Jeongganbo Staff

Traditional Children’s song/

Jeolla-do minyo Folk Song

S4 Jeongganbo Staff

S5 Jeongganbo Staff

Gyeonggiminyo Folk Song S10 Lyrics Staff

Chinese Folk Song S9 Lyrics Staff

<Table 2> Types and Notation methods of Common music pieces in Integrated textbooks and 3rd-grade

music textbooks

전래동요 중 ‘어깨동무(S11)’의 악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학년 통합(봄) 교과서에

서는 아래의 [Figure 1]과 같이 가로 정간보에 ‘어깨동무(S11)’ 노래 가사를 음정 없이 말붙

임새만 제시하였다. 반면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는 ‘어깨동무(S11)’ 오선보를 제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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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보를 가락선과 함께 제시하여 음정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1학년 통합 교과서에 

제시된 정간보에서는 음정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는 동일한 악곡

에서 음정이 추가된 오선보 또는 가락선 악보가 제시됨으로써 음악적 수준이 상승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1st-grade 1 Integrated 

(Spring) textbook

3rd-grade 

T6 Music textbook

3rd-grade 

T1 Music textbook

[Figure 1] Some of the song ‘S11’ scores presented 

in the integrated textbook and 3rd-grade music textbook

동요 중 ‘구슬비(S2)’의 악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학년 통합(여름)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아래의 [Figure 2]와 같이 3선보표에 음정과 박을 이슬과 

구름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 악보를 제시하였다. 반면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는 오선보표

에 음표를 활용하여 음정과 박을 제시함으로써, 악보의 음악적 수준이 상승한 악보가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st-grade Integrated (Summer) textbook 3rd-grade T7 Music textbook

[Figure 2] Some of the song ‘S2’ scores presented in the integrated textbook and 3rd-grade music textbook

1~2학년 통합 교과에서 오선보가 제시된 유일한 악곡인 ‘가을바람(S1)’은 [Figure 3]과 

같이 2학년 통합(가을) 교과서에 제시된 오선보와 3학년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오선보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오선보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음악적 수준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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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grade Integrated (Fall) textbook 3rd-grade T4 Music textbook

[Figure 3] Some of the song ‘S1’ scores presented in the integrated textbook and 3rd-grade music textbook

중국민요 ‘수건 돌려라(S9)’의 악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학년 통합(겨울) 교과서

에서는 아래의 [Figure 4]와 같이 음정과 박자 없이 가사만 제시하였다. 3학년 음악 교과서

에서는 오선보와 중국 원어 및 발음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음악적 수준이 상승하였으며 

다문화적인 요소 또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nd-grade Integrated (Winter) textbook 3rd-grade T4 Music textbook

[Figure 4] Some of the song ‘S9’ scores presented in the integrated textbook and 3rd-grade music textbook

공통 제재곡의 악보를 비교한 결과 1~2학년 통합 교과서에서는 3선보표에 그림 또는 

막대를 활용한 그림 악보가 제시되거나, 말붙임새를 활용한 정간보가 제시되거나, 가사

만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악곡이라 하더라도 1~2학년 

통합 교과서에는 3학년 교과서에서 제시된 오선보보다 음악적 수준이 낮은 그림 악보, 

가사 악보 등이 제시됨으로써 학생들이 음악 요소 및 개념이 부족하여도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2. 공통 제재곡별 음악 요소 및 개념 활용 경향

통합 교과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 가르쳐야 할 성취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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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소를 주제 중심으로 통합하여 지도하도록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Ministry of 

Education, 2015b), 따로 음악적 성취기준이나 내용 요소가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통합 

교과 지도서가 국정도서인 통합 교과서에 대한 해설서이면서 동시에 교수⋅학습안내서

이며, 모든 1~2학년 초등학교 학생에게 적용되는 공통적, 의무적 속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Ministry of Education, 2014), 통합 교과서에 제시된 제재곡 관련 활동을 바탕으

로 지도서의 내용을 함께 참고하여 초등 3~4학년의 음악 요소 중 관련성이 높은 개념을 

추론하여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통합 교과 제재곡에서 ‘일정박 치기’ 활동이 포함되었다

면 지도서에서 이 활동을 통한 목표 음악 요소나 개념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통해 3학년 

음악 요소 중 ‘박, 박자’의 개념을 학습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통합 교과서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내 공통 제재곡 중 통합 교과서를 제외하고 

최소 2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동일하게 제시한 공통 제재곡은 창작동요 중 ‘가을바람(S1)’, 

‘구슬비(S2)’, ‘파란 가을 하늘(S14)’, 전래동요 중 ‘남생아 놀아라(S4)’, ‘대문놀이(S5)’, ‘두꺼

비 집이 여물까(S6)’, ‘어깨동무(S11)’ 그리고 민요 중 ‘아리랑(S10)’을 포함한 총 8곡이었다. 

이때 교과서마다 하나의 제재곡에 2가지 이상의 음악 요소나 개념이 제시된 것은 각각을 

하나의 음악적 요소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제재곡별 음악 요소 및 개념과 그 활용 경향

을 빈도로 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3>과 같다.

가장 많은 음악 요소를 포함한 제재곡은 ‘가을바람(S1)’으로 음의 길고 짧음, 간단한 

리듬꼴/장단꼴, 음의 높고 낮음, 차례가기와 뛰어가기, 소리의 어울림, 음색 등 모두 6가지

의 음악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음악 요소 중에서는 모든 전래동요와 민요에 포함

된 ‘장단, 장단의 세’가 10건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동요, 전래동

요, 민요에 고루 분포한 ‘박, 박자’의 음악 개념이 6건이었다.

2학년 가을 교과서의 제재곡인 ‘가을바람(S1)’에서는 기본 박에 맞추어 박수를 치거나 

리듬 악기를 두드리는 ‘박, 박자’의 음악 개념과 더불어 노랫말을 바탕으로 ‘간단한 리듬

꼴’ 개념 학습이 제시되었다. 이 제재곡이 수록된 7권의 3학년 교과서에서는 ‘차례가기와 

뛰어가기’가 5건으로 가장 많은 음악 요소를 차지하였고 ‘간단한 리듬꼴이나 장단꼴’ 

학습이 3건, 그리고 ‘음의 길고 짧음’, ‘소리의 어울림’, ‘음색’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각각 1건씩이었다. 

1학년 여름 교과서의 제재곡인 ‘구슬비(S2)’에서는 손뼉, 무릎, 리듬악기를 활용하여 

기본 박을 치는 ‘박, 박자’ 개념을 학습하였다. 5권의 3학년 교과서에는 이 제재곡에서 

‘셈여림’ 3건, ‘박, 박자’ 2건, ‘음의 길고 짧음’ 1건을 음악 요소로 제시하였다. [Figure 

5]는 통합 교과서와 3학년 음악 교과서 내 음악 요소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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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music pieces

Musical 

elements 

and concepts

Children’s song Traditional Children’s song
Folk 

song

Total

S1 S2 S14 S4 S5 S6 S11 S10

Beat, Rhythm 1 2 1 2 1 7

Jangdan, Stress of Jangdan 1 1 1 2 5 10

Duration of Notes 1 1 2

Simple Rhythmic Patterns

/Forms of Jangdan
3 2 5

Mal Butchimsae 2 1 3

Pitch 1 1 2

Step and Skip movement 5 5

Sigimsae 2 1 3

Harmony 1 1

Form 1 1

Dynamic 3 3

Tempo/Hanbae 1 1 2 4

Timbre 1 3

Total 12 6 2 6 2 3 8 8

<Table 3> Trends in the utilization of Musical elements and concepts across Common music pieces in 

Integrated textbooks and 3rd-grade music textbooks

1st-grade Integrated (Summer) textbook 3rd-grade T5 Music textbook

[Figure 5] Some of the song ‘S2’ musical elements presented 

in the integrated textbook and 3rd-grade music textbook

1학년 가을 교과서의 제재곡인 ‘파란 가을 하늘(S14)’에서는 ‘박, 박자’와 더불어 손뼉과 

리듬악기로 리듬꼴을 연주하는 ‘간단한 리듬꼴’의 개념이 1학년 교과서에 처음으로 등장

하였다. 이 제재곡이 수록된 2권의 3학년 교과서를 살펴보면 ‘박, 박자’와 ‘음의 높고 

낮음’의 음악 요소가 하나씩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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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겨울 교과서의 제재곡인 ‘남생아 놀아라(S4)’에서는 한 장단에 박을 네 번 치며 

노래 부르는 활동을 통해 ‘박, 박자’의 음악 요소를 학습하였는데, 4권의 3학년 교과서에

서는 ‘간단한 리듬꼴, 장단꼴’과 ‘시김새’가 각각 2건씩, 그리고 ‘장단, 장단의 세’와 ‘(메기

고 받는) 형식’이 각각 1건씩 음악 요소로 제시되어 있었다. [Figure 6]은 통합 교과서와 

3학년 음악 교과서 내 음악 요소를 비교한 것이다.

1st-grade Integrated (Winter) textbook 3rd-grade T2 Music textbook

[Figure 6] Some of the song ‘S4’ musical elements presented 

in the integrated textbook and 3rd-grade music textbook

2학년 여름 교과서의 제재곡인 ‘대문놀이(S5)’에서는 소고로 일정박을 치는 ‘박, 박자’

의 음악 개념을 학습하였다면, 2권의 3학년 교과서에서는 ‘장단, 장단의 세’와 ‘빠르기, 

한배’의 음악 개념을 학습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Figure 7]은 통합 교과서와 3학년 음악 

교과서 내 음악 요소를 비교한 것이다.

2nd-grade Integrated (Summer) textbook 3rd-grade T2 Music textbook

[Figure 7] Some of the song ‘S5’ musical elements presented 

in the integrated textbook and 3rd-grade music textbook

2학년 여름 교과서의 제재곡인 ‘두꺼비 집이 여물까(S6)’ 학습에서는 전래동요를 부르

며 관련된 놀이 활동으로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단순 노래 부르기 외에 특별한 음악 

요소나 개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제재곡은 3권의 3학년 교과서에서 ‘말붙임새’ 2건, 

‘장단, 장단의 세’ 1건의 음악 요소를 포함하였다.

1학년 봄 교과서의 제재곡인 ‘어깨동무(S11)’에서는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불러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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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박, 박자’의 개념을 학습함을 알 수 있다. 6권의 3학년 교과서에서 이 제재곡의 

음악 요소는 ‘박, 박자’ 및 ‘장단, 장단의 세’가 각각 2건씩, 그리고 ‘말붙임새’, ‘시김새’ 

및 ‘빠르기, 한배’가 각각 1건씩이었다. [Figure 8]은 통합 교과서와 3학년 음악 교과서 

내 음악 요소를 비교한 것이다.

1st-grade Integrated (Spring) textbook 3rd-grade T8 Music textbook

[Figure 8] Some of the song ‘S11’ musical elements presented 

in the integrated textbook and 3rd-grade music textbook

2학년 겨울 교과서의 제재곡인 ‘아리랑(S10)’에서는 기본 박을 치는 ‘박, 박자’의 음악 

요소가 등장하였고, 6권의 3학년 교과서에서의 음악 요소는 ‘장단, 장단의 세’가 5건, ‘빠

르기, 한배’가 2건, ‘박, 박자’가 1건으로 제시되었다. 

3. 주요 학습 활동 비교

주요 학습 활동은 제재곡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남생아 놀아라(S4)’와 

‘대문놀이(S5)’는 전라도 민요이면서도 교과서에서 놀이 활동을 구성하며 전래동요로 제

시한 경우가 많았기에 전래동요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래동요는 총 8곡으로 

통합 교과서와 3학년 음악 교과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제재곡의 수가 가장 많았

다. 그 뒤를 이어 동요가 4곡, 민요가 2곡(경기도 민요, 중국민요)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통 제재곡의 수가 많은 전래동요부터 곡에 따른 주요 학습 활동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계 수준은 비연계, 반복, 확장, 심화, 발전으로 구성되었다.

1) 전래동요

우선, 통합 교과의 주요 학습 활동으로는 ‘(손뼉 치며/장단에 맞추어/소고로 박을 치며) 

노래 부르기, 봄에 볼 수 있는 것 흉내 내기, 노랫말 바꾸기, (잠자리 잡기/남생이/대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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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놀이하기’가 제시되었다. 이와 비교하여 학년 간 연계성을 수준별로 분류하고 수치화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Common 

music pieces
Unrelated Repetition Expansion Advanced Developed Total

S3*
1

(20.0%)
0 0

1

(20,0%)

3

(60.0%)
5

S4

4

(36.4%)
0 0

3

(27.3%)

4

(36.4%)
11

S5

2

(50.0%)

1

(25.0%)
0

1

(25.0%)
0 4

S6

1

(16.7%)
0

2

(33.3%)

2

(33.3%)

1

(16.7%)
6

S7*
1

(20.0%)
0 0

3

(60.0%)

1

(20.0%)
5

S11

4

(23.5%)

2

(11.8%)

5

(29.4%)

2

(11.8%)

4

(23.5%)
17

S12*
2

(28.6%)
0

1

(14.3%)
0

4

(57.1%)
7

S13*
1

(50.0%)
0

1

(50.0%)
0 0 2

* means a common music pieces featured in only one of the 8 types of 3rd-grade music textbooks.

<Table 4> Analysis of connections among common music pieces in traditional children's songs

전래동요 중 가장 많은 음악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어깨동무(S11)’는 유일하게 

다섯 가지의 연계 수준별로 고른 활동 분포를 보였다. 전반적인 연계 형태를 보았을 때 

이전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음악적 내용이나 수준의 완만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음악적 수준이 확장된 심화, 발전 형태의 활동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연계 수준이 비교적 낮다. 

‘두꺼비 집이 여물까(S6)’는 전래동요에 속하는 공통 제재곡 중에서 비연계 활동의 비

율이 16,7%로 가장 적다. 또한 반복이 0%, 확장이 33.3%라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곡에서는 잘 연계되지 않던 놀이를 다시 활용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는 가창 

활동과 연계⋅확장하여 구성하였다. 심화, 발전 수준의 활동 또한 50%에 육박하고 있어 

활동의 연계가 고르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생아 놀아라(S4)’와 ‘대문놀이(S5)’는 강강술래의 일부로 통합 교과에서 놀이 활동이 

다수 제시되었으나 비연계 수준이 각각 36.4%, 50.5%로 3학년 음악 교과까지 연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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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남생아 놀아라(S4)’는 시김새, 장단, 형식 등 음악적 개념 확장에 방점을 두며 

심화, 발전 단계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 반면, ‘대문놀이(S5)’는 반복과 심화 수준이 

각각 1개에 그치며 영향력 있는 연계 정도를 보이지 않았다.

공통 제재곡으로 제시된 3학년 음악 교과서가 한 종류인 ‘꿩 꿩 장서방(S3)’, ‘벌아 벌아 

꿀 떠라(S7)’, ‘우리 형제(S12)’는 심화, 발전 수준이 전체 수준의 50~80%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3학년 수준에서의 학습 내용과 음악적 수준을 확장함에 목적을 두고 통합 교과에서 

익힌 제재곡을 의도적으로 선정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장단 연주에 목적을 둔 활동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잠자리 꽁꽁(S13)’은 비연계를 제외하면 확장 단계에서만 

활동이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전래동요에 속하는 공통 제재곡에서는 ‘어깨동무(S11)’와 ‘두

꺼비 집이 여물까(S6)’가 다양한 연계 형태를 만든 반면, ‘잠자리 꽁꽁(S13)’과 ‘대문놀이

(S5)’는 소극적인 연계성을 보였다. 익숙한 제재곡을 통해서 음악적 요소 및 개념 수준 상승

을 꾀한 곡은 ‘남생아 놀아라(S4)’, ‘꿩꿩 장서방(S3)’, ‘벌아 벌아 꿀 떠라(S7)’, ‘우리 형제

(S12)’였다. 마지막으로 ‘두꺼비 집이 여물까(S6)’는 놀이 요소를 3학년에서 반복하지 않는 

타 전래동요 활용 곡들에 비해 놀이를 포함하며 활동 내용을 확장한 점이 두드러졌다. 

2) 동요

동요에 속하는 공통 제재곡의 통합 교과 주요 학습 활동으로는 ‘(빗소리를 생각하며/가

을의 느낌을 살려/통일 비행기를 접으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신체 표현하기’가 

있었다. <Table 5>는 위의 학습 활동과 3학년 음악 교과 학습 활동을 비교하여 연계 수준

을 분석한 표이다. 

Common 

music pieces
Unrelated Repetition Expansion Advanced Developed Total

S1

7

(25.9%)
0

3

(11.1%)

13

(48.1%)

4

(14.8%)
27

S2

5

(29.4%)
0

4

(23.5%)

3

(17.6%)

5

(29.4%)
17

S8

6

(50.0%)
0 0 0

6

(50.0%)
12

S14

1

(16.7%)
0 0

1

(16.7%)

4

(66.7%)
6

<Table 5> Analysis of connections among common music pieces in children's s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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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S1)’은 동요와 민요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는 모든 분석 대상 곡 중에 

가장 많은 7개의 음악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곡이다. 다른 동요 공통 제재곡들이 주로 

발전 수준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가을바람(S1)’은 심화 수준이 월등히 높은 

48.1%를 차지하였다. ‘가을바람’은 통합 교과에서도 세 개의 활동을 제시하며 비교적 다

양한 활동을 보였기 때문에 활동 내용은 이전 학년과 같지만 음악적 요소나 개념이 추가

된 심화 수준의 연계가 가능했다고 추측한다. 또한 내용 면에서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대신 제재곡에서 다루었던 것을 온전히 음악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곡의 특성

을 충분히 활용한 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행기(S8)는 6개 음악 교과서에 제시되는 곡이지만, 정반대에 위치한 비연계와 발전 

수준이 각각 50.0%를 보였다. 발전 수준에서는 모든 출판사에서 이 곡을 리코더 운지법을 

익히기 위한 제재곡으로 다루었다. 앞서 통합 교과에도 수록되었으나 미취학 아동에게도 

익숙한 노래이므로 통합 교과와 같은 활동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리코더 운지를 처음 

배우는 3학년 학생들의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제시한 곡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파란 가을 하늘(S14)’도 ‘비행기(S8)’와 마찬가지로 발전 수준의 연계성이 두드러졌

다. 발전 수준의 비율은 66.7%이며 비연계와 심화 수준이 각각 1개(16.7%) 활동으로 구성

되었다. 발전 수준에서는 ‘비행기(S8)’와 마찬가지로 악기 연주를 제시하였으며, 리코더뿐

만 아니라 실로폰을 다루도록 하였다. 심화 수준 또한 음의 높낮이를 구별하며 노래부르

는 활동을 넣어 음정 지도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구슬비(S2)’ 제재곡에서 다룬 악기 연주 활동은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 모두 

연계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반복되는 내용 없이 확장(23.5%), 심화(17.6%), 발전(29.4%) 

수준을 구현하며 수준별로 고른 연계 형태를 보였다.

동요로 분류한 공통 제재곡의 연계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가을바람(S1)’과 ‘구슬비(S2)’

가 확장, 심화, 발전 수준을 모두 제시하며 반복을 피하고 다양한 연계 구성을 보여주었

다. 특히, ‘가을바람(S1)’은 통합 교과 활동에 음악적 지식을 첨가하여 같은 내용 안에서 

음악적 발견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비행기(S8)’와 ‘파란 가을 하늘(S14)’은 3학년 

음악 활동에서 발전 수준으로 이끌어 음의 높낮이를 알고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 사용되

었다. 위에서 분석한 네 개의 제재곡에서는 반복 수준의 연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동요에 속하는 공통 제재곡이 갖는 특징이다.

3) 민요

경기도 민요 ‘아리랑(S10)’과 중국민요 ‘수건 돌려라(S9)’를 통해 제시된 통합 교과 주요 

학습 활동은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신체 표현하기, 세계 여러 나라의 민요 불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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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다. 통합 교과와 3학년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민요 공통 제재곡의 연계 수준은 

<Table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mmon 

music pieces
Unrelated Repetition Expansion Advanced Developed Total

S9*
2

(66.7%)
0

1

(33.3%)
0 0 3

S10

12

(46.2%)

1

(3.8%)

1

(3.8%)

8

(30.8%)

4

(15.4%)
26

* means a common music pieces featured in only one of the 8 types of 3rd-grade music textbooks.

<Table 6> Analysis of connections among common music pieces in Minyo folk song

‘아리랑(S10)’은 비연계 수준이 46.2%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심화, 발전 

수준의 합이 비연계와 마찬가지로 46.2%라는 점에서 음악적 수준을 높인 활동으로 통합 

교과의 학습 활동을 대체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연계성을 보이는 부분은 

심화 수준(30.8%)이다. 발전 수준은 15.4%로 심화 수준의 활동이 2배 더 많은 비율을 가졌

다. 구체적인 주요 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발전 수준에서 기본 박과 장단을 다루고, 이를 

다시 통합 교과에서 활동한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신체 표현하기 등의 내용 안에서 

재구성하여 심화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앞서 동요 제재곡 중에 ‘가을바람(S1)’이 심화 수

준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 바 있는데, 여기에는 통합 교과의 활동 구성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아리랑(S10)’은 ‘가을바람(S1)’보다 1개 많은 4개의 활동을 통합 

교과에서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미 간접적인 음악 학습을 충분히 마친 학생들에게 음악적 

지식 확장을 통한 심화 과정은 좀 더 수월할 것이다. 3학년 음악 교과서 또한 이러한 

사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아리랑(S10)’의 학년군 간 연계성을 확보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수건 돌려라(S9)’는 비연계 활동이 2개임에도 새로운 활동이 확장 수준

에서 하나만 제시되어 음악적 개념 수준에서의 연계 형태를 보이지는 않았다.

민요 영역에서 제재곡을 분석한 결과, ‘아리랑(S10)’과 ‘수건 돌려라(S9)’는 모두 비연계 

수준의 활동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두 곡이 모두 민요에 속한다 해도 공통 제재곡으

로 제시된 빈도와 활동의 수가 현저하게 다르므로 개별 곡이 갖는 연계 형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아리랑(S10)’은 비연계 활성화를 통해 통합 교과와 3학년 

음악 교과서 사이에 중복되는 활동을 피하고 음악적 지식을 심화⋅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둔 것이고, ‘수건 돌려라(S9)’는 중국민요를 다룬다는 것 외에는 학생들의 음악적인 성장

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기에 비연계 활동으로 수업 구성이 단조로워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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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통합 교과와 초등학교 3학년 음악 교과 간의 연계성

을 분석하기 위해 1~2학년 통합 교과서 8권과 3학년 음악 교과서 8종에 공통으로 제시된 

제재곡 14곡을 비교⋅분석하였다. 공통 제재곡의 유형, 악곡 제시 방식, 관련 음악 요소 

및 개념, 주요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때 활동 내용과 음악적 수준에 

따라 연계 형태 및 수준을 ‘비연계/0수준’부터 ‘1~2수준/반복’, ‘2수준/확장’, ‘3수준/심화’, 

‘4수준/발전’로 설정하여 분석함으로써 통합 교과와 음악 교과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2학년 통합 교과서에서 전래동요는 정간보, 동요는 그림 악보, 민요는 가사 

악보로 제시되었지만,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는 모두 오선보로 제시되었다. 동일한 제재

곡이라 하더라도 통합 교과서에서는 음정과 박자가 없는 가사 악보, 3선보표에 음표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 악보 등이 제시되었지만 음악 교과서에서는 오선보가 제시되었다. 

이것은 학습자의 음악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것으로써 효과적인 음악 학습을 위해 다양한 

표상 양식의 사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주제 중심의 통합 교과 특성상 교과서 악보의 

특징이 음악적 요소보다는 주제와 관련된 그림 또는 가사의 내용이 두드러지는 것이었다

면, 음악 요소 및 개념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학년 음악 교과서의 오선보는 음악 

요소 및 개념이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1~2학년 통합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는 음악 요소 및 개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지도서와 3~4학년군의 음악 요소를 통해 유추한 음악 개념이 대부분 ‘박, 박자’였

다. 하지만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는 음악 요소 및 개념이 다양하게 활용되었는데, ‘장단, 

장단의 세’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이어서 ‘박, 박자’, ‘리듬꼴(장단꼴)’, ‘차례가기와 

뛰어가기’ 순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공통 제재곡들이 대부분 통합 교과의 놀이 활동과 

연계된 전래동요나 민요이기 때문에 ‘장단, 장단의 세’가 가장 많이 제시된 것으로 분석

된다. 또한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처음 학습하는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는 ‘박, 박자’ 개념

에서 시작하여 기본 박 치기, 세박자/네박자 치기, 다양한 리듬꼴로 박자 변형하여 연주하

기 등으로 활동이 확대되어 제시되기 때문에 ‘박, 박자’ 개념이 많이 제시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오선보가 처음 등장하면서 시각적으로 음 높낮이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는 ‘차례가기와 뛰어가기’의 개념이 많이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주요 학습 활동을 비교한 결과, 음악 개념 확장을 통한 심화 및 발전 수준의 

연계성을 지닌 공통 제재곡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다양한 연계 수준을 

제시한 곡, 낮은 연계 정도를 보인 곡의 수가 많았다. 우선 심화 및 발전 수준의 제재곡은 

전래동요에서 ‘남생아 놀아라’, ‘꿩꿩 장서방’, ‘벌아 벌아 꿀 떠라’, ‘우리 형제’, 동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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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행기’, ‘파란 가을 하늘’, 민요에서 ‘아리랑’이 해당되었다. 전래동요와 민요는 장구 

장단 및 연주, 동요는 음의 높낮이에 따른 악기 연주를 다루기 위해 제재곡을 활용한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연계 형태를 고루 다룬 제재곡은 전래동요에서 ‘어깨동무’, ‘두

꺼비 집이 여물까’, 동요에서 ‘가을바람’, ‘구슬비’가 있었다. 네 곡 모두 비연계 수준의 

활동이 30% 미만이며, 이를 반복, 확장, 심화, 발전 형태로 대체함으로써 학년군 간의 

연계성에 유의하며 공통 제재곡을 다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전래동요 ‘잠자리 꽁

꽁’, ‘대문놀이’, 중국민요 ‘수건 돌려라’에서는 유의미한 연계 의도를 찾지 못했다. 세 

곡 모두 비연계 수준이 50% 이상이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음악적인 활동 형태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그밖에 새로운 음악적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 연계 형태인 반복 

및 확장 수준에 초점을 둔 곡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통합 교과와 같은 활동을 ‘어깨동무’

에서 2개, ‘대문놀이’ 1개, ‘아리랑’ 1개 발견하였다. 반복 수준의 연계가 활동 구성 범위를 

넓힌 확장 수준보다는 적은 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미 

통합 교과에서 익힌 공통 제재곡인 만큼 같은 활동의 중복을 피할 필요가 있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통합 교과와 음악 교과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1~2학년 통합 교과서에 다양한 

음악 요소 및 개념의 기초적 내용이 추가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통합 

교과 분석 결과, 교과서 내 음악 요소 및 개념은 매우 간단히 제시되었지만 지도서를 

참고했을 때는 보다 다양한 상위 수준의 음악 활동으로 전개⋅확장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1~2학년 통합 교과서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통합적으로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3학년 음악 교과 학습이 시작

될 때 학생들에게 야기되는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합 교과와 음악 교과에 제시된 제재곡의 학습 활동을 학년별로 단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통 제재곡 중 1~2학년 통합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활동이 3학년 

음악 교과서에 같은 내용과 수준으로 반복되어 유사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존재했다. 3학

년 음악 교과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바람직한 음악적 성장과 경험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일한 목표의 다양한 활동 제시나 학습 활동이 확장, 심화, 발전의 형태로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통합 교과와 음악 교과 간의 연계성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1~2학년에서 

3~4학년으로의 학년군 전환기에는 음악 교과를 비롯한 여러 교과 학습이 동시에 시작되

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변화가 크다. 하지만 통합 교과에서 음악 교과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다 보니 1~2학년군과 

3~4학년군의 교과 학습 내용 간의 연계성에 관한 한계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Kim, 

2018). 교과군의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고 체계적인 음악 학습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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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통합 교과 내 즐거운 생활과 초등학교 3학년 음악 교과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연구가 절실하다. 교육과정 및 제재곡 선정, 학습 활동 구성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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